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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의료 및 보건 분야 관

심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간호학과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1]. 국내 경우에도 2022년 

간호사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24.175명으로 5

년 전에 비해 3,444명이 증가하여 간호사에 대한 직업 선호도

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2]. 간호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환경적 어려움과 생사를 위협하는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직업

적 사명감으로 임상 현장을 빛낸 직업군으로 두각을 나타내었

다. 국제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

는 2022년 국제 간호의 날을 통해, 국가와 보건의료 시스템은 인

류의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과 간호교육에 있어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3].

간호교육 과정은 간호학적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며 특히 

임상실습은 간호 실무를 익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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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전문역량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므로 간호교육의 전 과

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4]. 한국간호교육평

가원에서도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정규 간호교육 과

정에서 22학점을 실습학점으로 이수할 것을 인증기준으로 명

시하고 있으며 임상실습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주 실습 기관으

로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급으로 규정하고 있다[5]. 그

러나 이러한 인증기준에 부합되는 실습 기관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 간호대학생은 실습 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임상실습 관련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6].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습환경은 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간호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호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간호사 배출을 위해, 임상실습 환경에 대한 교육기관의 관

심과 노력이 필요하다[5].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서 간호 술기 적용뿐만 아

니라 환자와 의료진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실습생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포함

하는 올바른 인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4]. 

임상실습에서의 긍정적 경험은 간호대학생의 간호 전문직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져 간호사가 된 이후에도 간호업무를 수행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그러나 간호대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하게 되면서 의료인과 환자, 보호자와 같

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발생 되는 문제와 불확실하고 낯선 실

습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8]. 또한 한정된 

실습 기관에 여러 대학이 실습을 나오게 되면서 간호대학생은 

안정된 실습지 확보에 어려움을 우려하여 부당함을 인식하더

라도 이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9].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동안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로

부터 비롯되는 감정노동과 안전 문제에 노출되는 등 학생으

로서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10,11]. 임상

실습 과정 중에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례함의 

경우에도 그 내면의 중심축은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이었다

[12,13]. 실습지에서 학생으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원인

으로는 학생 실습 교육을 전담하는 임상 환경 내 간호 실습 교

육 인력의 부족과 실습지도자가 수간호사인 경우, 부서의 업무

와 병행하게 되므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실

정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14]. 따라서 실질적인 실습 지도는 부

서 간호사들에게 맡겨지는데, 숙련되지 않은 간호사가 교육위

임을 받는 경우 교육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

험하고 실습생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동안 부당함에 

노출되는 경우,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워 실습 전반

에 대한 불만족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진로 정체성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된다[9]. 

부당함의 사전적 의미는 ‘이치에 맞지 않음’을 의미하며 타

당성이 부족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행위나 상태를 말한다[16]. 

즉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경험하거나 인식한 정당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모

든 것들을 의미한다. 부당함의 내면에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

는 조직 문화가 있으며, 즉 조직이 사회의 변화를 온전히 따르

지 못하는 데서 부당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성

원들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17].

간호대학생과 같이 실습생들의 권리보호에 관심을 가졌던 

연구들에서는 교육과정 일부로 진행되는 현장실습에서, 학생

과 실습생이라는 이중적 지위의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함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18,19]. 간호대학

생은 초기성인의 시기로 다양한 개성을 표출하며, 옳은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옳지 않은 것, 용납

되지 않은 것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 특성이 있다[17]. 간호대

학생은 임상실습이 학습자로서 권리를 존중받는 실습환경에

서 이뤄지기를 희망하였고 실습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누적됨

으로써, 간호사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18]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교육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간호대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는 임상실습

에서의 ‘부당함’의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에서의 부당

함과 관련된 연구들은 실습생의 권리[18], 무례함[12,13,20]과 

차별[21], 과도한 눈치[22],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것[11]과 같

이, 일부 현상으로 한정되어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다. 그러므로 간

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이라고 인식되는 부분

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부당

함을 인식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복잡한 임상 환경의 

특성상 일률적인 법 적용이 불가한 인권과 관련된 사안들도 포

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동체의 끊임없는 합의와 교육을 통

한 능동적 변화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23]. 또한 임상실습 

중에 발생하는 ‘부당함’과 같은 경험들은 개인의 상황과 성향,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동일 사안이라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교육과정 일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

처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은 개인에 따른 인

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해결해야 하는 주체의 입장과도 인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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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극이 큰 현상임을 볼 때, 다양한 시각에서 이를 판단하고 해

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로, 학습자인 간호대학

생이 인식하는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

하고 원인과 맥락적 조건을 검토한 이후 임상 환경의 교육적 여

건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을 

위한 교육적 환경만을 고집할 수 없는 임상 현장의 고충과 문제

점을 파악하고, 점진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

를 제도화하여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실습생의 신분으로 병원 환경에 노

출되면서 경험하고 인식한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에 대해 논

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부당

함’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 여건 개선을 위

한 구조적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에 그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고

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심층적, 구조적으로 탐색하기 위함

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에 대한 경

험과 인식을 탐색하기 위해 초점 집단면담을 이용한 질적 내용

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2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

학과 학생으로 병원 임상실습을 한 학기 이상 경험한 3.4학년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의 구성은, 3학년의 

경우 6주 이상의 임상실습 참여 경험이 있는 5명과 12주 이상 

임상실습 참여 경험이 있는 9명이었으며 4학년의 경우는 22주

의 임상실습 참여 경험이 있는 8명이었다. 연구대상자에게 연

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를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도

록 하였으며, 참여를 허락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면

담을 시행하였다. 연구참여자 연령대는 21~25세였으며 여학

생이 15명, 남학생은 7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질문 개발 

초점 집단면담을 위한 질문 개발은 시작, 도입, 전환, 핵심, 

마무리 질문으로 구성하였다[2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

행된 질적연구에서 부당함과 관련성이 있는 문헌[12.13,20-22] 

고찰을 통해 연구자들이 함께 질문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하여 

총 7개의 최종적인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질적연구나 초점 집

단면담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전공 교수 2인에게 자문받아 

최종 질문내용을 확정하였다. 

 시작 질문: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 도입 질문: 임상실습에서 ‘부당함’ 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

해 말씀해 주세요. 

 전환 질문: 실습 기관과 학교에서 ‘부당함’과 관련하여 알

려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핵심 질문1: 임상실습에서 실습생으로서 ‘부당함’의 범위

와 관련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핵심 질문2: 임상실습에서 ‘부당함’이라고 여겨지는 경험

을 말씀해 주세요.

 핵심 질문3: ‘부당함’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본인의 생

각을 말씀해 주세요.

 핵심 질문4: ‘부당함’과 같은 사안이 없어지려면 필요하거

나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

세요.

 마무리 질문: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병원 임상실습 수업 및 성적과 학점 

부여가 모두 종료된 이후로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28일까

지 시행되었다. 연구 시행 전 연구대상자를 모집하는 광고 전단

을 2개 간호학과 게시판과 Social Network Service (SNS)에 

공지한 후,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혀온 학생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면담에 앞서 연구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기 

전, 충분히 연구의 목적, 의의, 익명성, 비밀 보장, 자료의 유출 

방지, 철회 가능성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면담 내

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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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방법은 임상실습이라는 같은 경험을 가진 간호대학생들로 

구성된 본 연구대상자의 특징을 반영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반

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더 깊이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25]을 

활용한 초점 집단면담을 하였다. 그룹별 참여자 수는 상호 관련 

주제에 대해 자극받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인원을 고려

하여 6~7명으로 시행하였다. 그룹의 수는 4그룹으로 그룹별 

구성은 남학생 1~2명을 포함하여, 실습 기간이 6주와 12주, 24

주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 그룹당 1~2회 면담

하였으며, 토의내용을 반복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토의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를 ‘이론적 포화’로 간주하고 면담을 중단하였

다. 면담은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연구자가 격려하였으며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

해 참가자는 번호를 부여받고 자신 번호를 말한 후 면담을 진행

하였다. 면담은 연구자의 특성과 피면담자와 면담자 간의 관계

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들과 실습지도 및 성적 부

여 등으로부터 이해관계가 없는 연구자 1인에 의해 시행되었

다. 면담 종료 시점에는 면담 내용을 요약해 줌으로써 참여자들

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를 연구참여자에게 직접 

확인하였다. 면담 장소는 간호학과 강의실로 소요시간은 1시

간 30분부터 2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동시에 녹음하였다. 녹음된 자료 필사는 

면담이 종료된 직후 연구보조원이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진행하였다. 필사 분량은 

연구참여자 1인당 A4 용지 13~15 내외였으며 필사 종료 후 연

구자는 누락 및 오류 사항을 확인하여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

를 점검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질적 내용분석[26] 방법 중 귀납

적 카테고리 적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의 귀납

적 방법은 개방 코딩, 카테고리 형성, 추상화의 단계를 거치는

데, 개방 코딩은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코딩시트의 메모로부터 제목을 끌어내고, 이 단계에서 카테고

리를 자유롭게 생성한다. 이후 유사하거나 서로 다른 카테고리

들을 더 높은 차원의 카테고리로 묶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카테

고리의 목록을 더 높은 수준의 제목으로 그룹화한다. 다음 단계

로는 추상화 과정을 통해 카테고리를 형성해감으로써 연구 주

제의 일반적 기술을 만들어가면서 각각의 카테고리는 내용-특

징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름을 붙이게 된다. 비슷한 내용으로 

하위 카테고리를 묶고 하위 카테고리를 묶어 주 카테고리로 만

든다. 이 추상화 과정은 논리적인 절차를 거쳐 이 과정이 수행 

가능한 한 계속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명의 연구자는 면담 내용을 필사한 자료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의미 있는 구문을 찾은 후 연구자들 간

에 의견이 일치하면 이를 분석단위로 선정하였다. 둘째, 분석

단위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문을 분류하였으며, 

상호연관성을 가진 분석단위를 묶어 하위범주를 생성 후 이를 

묶어 범주를 도출하였다. 셋째,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

이기 위해서, 도출된 결과와 원자료(raw data)를 1주 간격을 

두고 3~4차례 반복하여 동일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교하

고 분석하였다. 결과물은 질적연구에 경험이 많고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간호학과 교수 3인으로부터 타당도 검정받았

으며, 최종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대한 맥락적 타당도와 주관성

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 연구참여자 3인에게 직접 연구결

과를 다시 보여주었으며, 도출된 결과들이 자신들이 진술한 내

용과 토의 과정 내용을 포함하고 적절하게 기술되었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

1)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 

질적연구결과의 질은 사실적 가치, 적용 가능성, 일관성, 중

립성이 얼마나 확보되었느냐에 따라 평가된다[27]. 본 연구에

서는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2개 학기 이상의 임상실

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대상자들

이 충분히 경험을 얘기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이용한 장시

간의 초점 집단면담을 하였다. 면담 직후에는 참여자들에게 경

험과 진술이 일치한 지 확인하였으며 최종 분석자료를 연구참

여자 3인에게 보여주어 자신들의 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

인하였다.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 대학과 학년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의 대학과 학년을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서 동의의 진술문이 반복

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자와 동일 

실습을 경험하였으나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3명의 학생에

게 연구결과를 보여주어 그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서 동의의 진

술문이 반복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는 그대로 

필사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자들 간의 동일 분석 결과

가 도출될 때까지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하면서 자료를 분석하

였으며 연구 진행은 자료수집과 분석을 순환적으로 실시하고 

면담 내용의 기술이 적절함을 확인하는 연구결과를 확인받는 

절차(member check)를 거쳤다. 분석 결과는 연구자들과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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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과 교수 3인이 검토하여, 도출된 결

과에 합의하였다.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연구결과에 연구자의 

편견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담 전 ‘임상실습에 대

한 부당함’에 대한 연구자들의 가정적 내용을 확인하였다. 확

인된 내용들은 연구자의 선입견으로 분류해서 괄호 속에 묶어

두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 기간 꾸준한 검토를 통해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군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No: 1040117- 

202110-HR-021-01)을 받은 후 시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이외의 학문적 목적을 위해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면담 종료 후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 초점 집단면담의 원자료인 220개의 ‘임상실습

에서의 부당함’관 관련된 진술문을 통해 도출한 주요 분석단위

는 총 4개였다. 이중 의미 있는 진술문 112개를 통해 30개의 코

드를 구성하였으며 연관성이 있는 코드를 한데 묶어 포괄적인 

하위범주 12개와 4개의 범주로 구조화시켰다.(Table 1).

범주 1. 존중받지 못함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학생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부당함’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

들은 스스로 역할 규정을 의료제공자의 입장보다는 학생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학습 과정으로 임상실습을 활용하고

자 하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 1. 학습 주체로 인정받지 못함

간호대학생들은 실습하면서 임상 환경에서 그들이 학습의 

주체로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단순 간

호업무를 반복한다거나 교육의 범위와 동떨어진 작업을 하게 

될 때가 있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분리되어있는 상황에서 학생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를 부당하다고 표현하였다.

간호사분들이 바쁠 때가 많아 질문하기도 어렵고, 환자

분들도 이름표가 있는데도 그냥 ‘여기요’라고 불리거나 

‘이봐요’라고 불릴 때가 있어요, 교육받는 학생이 아니라 

알바생 취급받는 느낌이 들어요.(참가자 4) 

학생으로 존중하지 않는 듯할 때와 귀찮은 일을 시키는 

것 같다든지, 단순노동만 시킬 때, 이럴 때는 실습이 아니

라 일하러 온 것 같고 무시당하는 느낌이고 부당하다고 생

각해요.(참가자 5)

담당 교수님이 순회 지도로 가끔 오시기는 하지만 저희

랑 계속 같이 계시는 게 아니어서 학생인 저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게 아

쉽죠, 학생으로서 학교나 병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는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 헤쳐가야 하는?.(참가자 7) 

하위범주 2. 기본 편의 제공받지 못함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하면서 퇴근과 식사 시간 및 휴

식 시간 보장과 기본적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실습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식사 시간이 지연되거

나 실습이 끝났어도 퇴근하려면 주변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할 때

는 실습을 하는 학생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

으로 인식하였다.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보고 알아서 

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쉽지, 학생들 스스로 정하기는 어려

운 것 같아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시간을 놓쳐서 점심시간

을 한참 지나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배가 고픈데도 참고 

실습한 적도 있어요. 완전 어이없죠.(참가자 2)

실습 마치는 시간이 실습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켜

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들이라서 자발적으로 퇴근한

다고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챙겨

주면 좋겠는데.(참가자 13)

점심 식사는 한 시간으로 실습지침서에 나와 있는데도 

쉬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

다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쉴 공간이 없다 보니, 이건 쉬는 

것도 아니고, 실습하는 것도 아니어서 실습을 마치고 피로

감이 심하게 들어요.(참가자 15)

하위범주 3. 차별과 비교당함

남학생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간호 술기에서 제외

되거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여학생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강도 높은 노동에 투입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였

고 ‘부당함’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을 하는 동안 타인과 비교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개인별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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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한 술기 능력이나, 학업 성적을 학생들에게 임상실습지도

자가 언급하는 것은 차별이고 학생을 존중하지 않는 사안이라

고 인식하였다. 

제가 남학생이라서 그런지 실습 중에 힘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매번 저를 호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남

자라서 차별받고 있고 부당하다고 느꼈어요.(참가자 19)

남학생은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술기에서 늘 배제돼

요, 간호업무에서는 성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전 이

런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참가자 21)

간호사분들이 유독 학생들끼리 술기 능력을 비교하시

곤 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학생인데, ‘누구는 잘하는데 

누구는 못한다.’ 공정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참가자 8)

Table 1.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Perceived of Injustice in Clinical Practice

Categories Subcategories Concepts

Not respected Not recognized as a 
student

․ Treated as part-time job
․ Treated as surplus manpower that is used only for troublesome and simple tasks.
․ Not getting help, support, or protection as a student

Not receiving basic 
accommodations

․ Not guaranteed regular meal times
․ Practice end time not observed
․ No regular breaks and places to rest

Discriminated against 
and compared

․ Being mobilized for work that requires strength for being a male student
․ Excluded from practice for female patients because he is a male student
․ Students are compared openly in their skills.

Inconsistent practice 
guidance

․ Difficulty in receiving practice guidance from the same nurse
․ Everyda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fluence evaluation
․ Practice guidance time and quality vary according to nurse workload

Not 
guaranteed 
safety

Exposed to 
environmental 
threats

․ Exposure to safety accidents due to lack of risk information
․ Exposure to accidents in the process of nursing techniques performed without safety 
devices

․ Allowing patients with violent tendencies to be monitored without protection

Exposed to verbal 
violence

․ Exposed to verbal abuse and threats from guardians
․ Exposed to the nurse's exasperated reaction and criticism

Exposed to risk of 
infection

․ Failure to actively receive prior notice of infection risk
․ Not prioritizing student safety in a pandemic situation

Not protected 
by the system

Inefficient human 
rights & safety 
education

․ Insufficient education on human rights-related contents in ward practice orientation
․ Insufficient contents of post-accident coping process in orientation before practice

No guidelines for 
protecting trainee 
nursing students

․ No separate hospital regulations for student protection and respect
․ Insufficient education to respect students for patients and guardians in the hospital

Not resolved 
structural 
problem in 
clinical 
practice

Lack of educational 
support and 
resources

․ Shared student lounge space is narrow and inconvenient
․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schools occur due to limited educational support 
places

Difficulty in 
guaranteeing the 
quality of clinical 
practice guidance

․ Ward nurses are frequently replaced due to nurses' frequent resignations
․ Difficulty in guiding practice due to inexperience of new nurses
․ Difficulty in focusing on student practice due to lack of nurses in the ward

No designated nurse 
for practice training

․ Difficulty in concentrating on student practice due to head nurse workload
․ Student practice transfers educational responsibility to the ward without a nurse in 
charge



 Vol. 29 No. 4, 2023 439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

하위범주 4. 실습지도 일관성 없음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시 실습지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술기 경험이 다양하게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부당함’으로 인

식하였다. 특히 간호사가 과도한 간호업무로 학생들의 교육에 

소홀한 경우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요구하지 못하는 환경 또한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학생들은 실습지침서에 있는 내용대

로 실습 경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교육해주는 간

호사에 따라 실습에 대한 인식이 달라 경험이나 관찰의 기회를 

마냥 요구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러한 상황을 ‘부당함’으로 

인식하였다. 

간호사분들이 바쁠 때가 많아 질문하기도 어렵고, 한 

선생님으로부터 지속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

냥 실습지에서 겉도는 느낌이랄까?(참가자 4) 

처음에 저랑 매칭된 간호사분이 있어도 간호사분들 성

향을 봐가면서 눈치껏 잘해주는 분 곁에서 서성거리게 되

고, 실습병원이 없는 터라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고 느

꼈어요.(참가자 19)

수간호사 선생님이 저희를 평가하시지만, 회의며 여러 

가지 일로 바쁘셔서 과연 저를 잘 알고 계실까 싶은 생각

도 들고, 여러 간호사 선생님 속에서 어떤 분이 가장 좋을

지 이것저것 신경 쓰이고 눈치를 보게 되죠.(참가자 21)

연차가 낮은 간호사분이 저희에게 교육 시킬 때가 많아

요, 업무가 숙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 보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방해되는 

것이 미안하고, 간호사분들의 업무 부담에 실습생들이 더 

보태는 것 같아서 눈치가 보였어요.(참가자 8)

범주 2.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환경에서 자신들이 안전이 확보

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을 모두 ‘부당함’에 해당한다

고 인식하였다.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의료수요자인 

환자뿐만 아니라 교육수요자인 실습생에게 있음을 강하게 인

식하고 있었다.

하위범주 1. 환경적 위험에 노출됨

실습생은 낯선 병원 환경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될 경우가 있

는데 이런 경우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참거나 지나치는 

경우에서 임상 교육자 동반과 같은 안전장치 없이 행해지는 술

기가 시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간호 술기를 단독

으로 시행하는 것은 환자로부터 물리적 폭력과 같은 위험에 노

출될 수 있어, 이에 대해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창문을 내리다가, 문에 손가락이 끼였던 적이 있었거든

요. 환자분들이 원래 문이 좀 뻑뻑했다고 하셨어요. 저희

는 잘 몰라서 그냥 무심코 세게 내려도 되는 줄 알았거든

요.(참가자 6)

학교에서 배운 대로 혈당 체크를 했는데도 환자에게 직

접 하는 것은 모두 손이 덜덜 떨다가 환자 손가락이 아닌 

제 손가락을 찔러버린 적이 있었어요.(참가자 1)

경증 치매 진단받은 난폭한 환자가 계셨는데, 간호사분

들이 실습생에게 문 바깥에서 지키라고 한 적이 있으셨어

요, 환자가 밖으로 나오시면 어쩌나, 두려웠어요.(참가자 8)

하위범주 2. 언어폭력에 노출됨

간호대학생이 환자나 의료진으로부터 폭언에 무방비로 노

출되면서 정서적 외상을 입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욕설이나 고성을 지르고 실습생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다고 느껴질 때, 간호사가 학생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를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보호자가 오해해서 큰소리로 호통을 치고 욕을 하시길

래 간호사실로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오면서 큰 소리

로 소리를 지르고 너무 무섭고 힘들었고, 다음 실습하는 

날에도 그 보호자와 마주칠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로 다가

왔어요, 병원이 안전한 곳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참가자 17)

혈당을 측정하다가 실수로 기계를 떨어뜨렸는데 옆에 

계시던 간호사분이 ‘야, 도대체 뭐하니? 학교서 뭘 배웠는

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반말도 하시고 무안도 주셔서.

(참가자 18)

하위범주 3. 감염위험에 노출됨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중 다양한 감염위험 상황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를 위험으로 간주하고 부당하다고 인식하였

다. 임상실습은 간호교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학

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감염으로부터 격리되고 안

전한 실습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따라

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안전한 실습 보장이 불확실한 경우에 

시행되었던 임상실습 재개에서 학생 안전보다 임상실습의 시

행이 강조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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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하는 도중, 병동에 감염병 환자가 입원한 경우, 학

생들에게는 관련 정보가 제공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

요, 나중에 우리가 감염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

고.(참가자 1)

코로나 상황에서 실습 방법을 선택할 때 학생들의 의견

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임상실습이 시행된 적이 있

었어요. 실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감염병 상황, 특히 병원에 실습 가는 것은 위험하고 부당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가자 5)

범주 3.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함

간호대학생들은 현재 소속 학교 기관 및 실습 기관에서 인권 

및 안전 교육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실습생이 부당한 상황에 

노출되며 이러한 시스템의 부재가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으

로 인식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인권 친화적 임상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일 방향이 아닌 상호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교육

생과 환자, 의료인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상 현장에서 간호실습생을 보호할 수 있

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하위범주 1. 인권 및 안전 교육 미흡함

간호대학생들은 학교 기관과 실습 기관에서 제공되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 관련 교육의 부실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실습 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교육의 경우, 

시간과 내용이 부실하고 실습 기관에서의 경우에도 대부분 실

무 위주의 정보제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하

였다.

병원에서 받는 오리엔테이션은 간호할 때 알아야 할 사

항 위주로 하고 있어 실습생의 안전과 환자 인권 존중의 

필요성 같은 내용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요.(참가자 18)

솔직히 사고가 났을 때 특히 실습은 외부에 있는 거잖

아요, 학교에서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

어요.(참가자 20)

하위범주 2. 실습생 보호 가이드라인 없음

실습병원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학생들이 병원에 무언

가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하였다. 간

호사의 잦은 이직과 업무의 과중함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학

생들 스스로를 위축시켰으며 이로 인한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환자들이 간호실습생

을 학생이며 실습이 학습의 과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문

제이며, 의료인을 포함하여 환자와 보호자도 인권 교육이 필요

함을 강조하였다.

실습생 보호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본인 일에만 집중

하는 것 같았어요. 의료인들과 환자들이 지켜야 하는 수

칙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습 학생 존중 같은 항목

이 명시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참가자 1)

간호사와 의사, 그리고 환자가 각각의 위치에서 학생으

로서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상호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

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참가자 3)

입원 교육에서 입원 관련 일반적 사항과 규칙 이외에도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기본적인 예절이나 인권 관련 사항

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참가자 17)

범주 4. 임상실습 구조적 문제 해결되지 않음

간호대학생들은 간호학과 실습생 수에 비해 실습이 가능한 

병원은 한정되어 있어 지원시설 이용이 불편하였으며 학교 간 

실습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요구 사항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

기 어렵다고 하였다. 간호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실습지도 인

력이 자주 바뀌는 경우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교

육 전담이 신임 간호사의 경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맡겨진 실습 교육은 부담을 느끼게 하고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학생을 피하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적 요인들

이 부당함을 반복하게 만든다고 인식하였다. 

하위범주 1. 교육지원 및 자원 부족함

참여자들은 부속병원이 없는 지역 소규모 대학에 속해 있어 

실습 기간 모두 여러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과 실습을 함께 하

였으며 간담회 장소와 탈의실 공동 사용으로 인해 다른 학교 실

습생들과 감정적으로 적대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었다. 

다른 학교 실습생들과 함께 실습하다 보니 학교마다 탈

의실을 따로 줄 수 없어서 같이 쓰는 경우 불편하고 휴게 

공간이 너무 좁아서 힘들었어요.(참가자 2)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은 한정되어 있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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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회를 개최하기 위한, 8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잡기

가 힘들죠. 어떤 학교는 미리 원하는 날짜를 신청서 여러 

곳에 표시해 놓아, 다른 학교는 신청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고요.(참가자 11)

하위범주 2. 실습지도 질 보장 어려움 

간호사의 이직이 잦은 실습지의 경우 신임 간호사가 교육의 

업무를 맡게 되는데 숙련되지 않은 탓에 학생들 스스로가 도움

을 요청하기 부담스럽다고 하였으며 이는 실습의 취지와 어긋

나며 부당하다고 인지하였다. 특히 간호사 이직이 실습 교육에 

투입되는 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간호 술기의 경험이나 관찰

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교육적 차원에서의 

‘부당함’이라고 인식하였다. 

계속해서 간호사분들이 그만두셔서, 저랑 매칭된 분이 

두 번이나 바뀌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냥 사람에 적응

하다가 실습이 끝난 거 같아요.(참가자 11)

신졸 간호사분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차마 뭘 가르쳐달라

고 요구하는 게 미안했어요. 간호 술기도 경험해 보고 싶

고, 검사실 견학도 가 보고 싶었는데 스트레스만 쌓이고, 

얼른 이 병동 실습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참가자 14)

신임 간호사 두 분이 동시에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그

래서 정신없이 병동이 바쁘기만 했고, 저희는 그날 정신

없이 시트 갈기만 한 것 같아요, 그날은 사례 환자 간호기

록도 못 보고 그냥 간담회에 참석했고, 실습이 아니라 그

냥 일 만하다 온 느낌이었어요.(참가자 18)

하위범주 3. 실습 교육 전담간호사 없음

학생들은 임상실습에서 교육을 전담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부당하다

고 인식하였다. 실습생 교육의 지도와 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수간호사의 경우 부서 관리라는 수간호사 본연의 업무로 학생

들의 교육에만 집중하기 어려워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수간호사 선생님 여러 가지 일에 바쁘셔서 학생들만 보

기 어렵잖아요. 실습도 학교 교육의 연장인데, 실습 교육

을 일관성 있게 지도해 주시는 분이 없는 것 자체가 부당

해요.(참가자 12)

학생들의 실습만 담당할 수 있는 교육 전담간호사가 있

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도 되

고, 어떤 것 위주로 실습해야 하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교육 전담간호사로 임무가 한정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참가자 18)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기 위해 초점 집단면담을 하였다. 그 결과, 12개

의 하위범주와 ‘존중받지 못함’,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 ‘시스

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함’, ‘임상실습 구조적 문제 해결되지 않

음’ 등의 4개의 범주로 구조화하였다. 각각의 내용은 간호대학

생들이 임상실습 과정에서 인지하는 ‘부당함’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존중받지 못함’에 해당하는 사안으로는 ‘학습 

주체로 인정받지 못함’, ‘기본 편의 제공받지 못함’, ‘차별과 비

교당함’, ‘실습지도 일관성 없음’이 포함되었다. 간호대학생들

은 임상실습이 학습이 아닌 것처럼 느낄 때 이를 학습자로서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결과는 실습생으로 교육받지 못하면서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

로 활용되는 것을 인식할 때 간호대학생이 이를 무례함으로 느

끼는 것과 유사하다[20]. Ahn과 Choi [28]의 연구에서 실습 동

안 무관심한 간호사로 인해 불편했던 경험과 실습 교육과 관련

이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하였으며 Park과 Yun [29]의 

연구에서 실습 중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

습에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 때 이를 무례함으로 인식한 연구와

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학생들은 실습시간 내내 간호사로부터 

반복 동작이 요구되는 일을 전담하도록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

가 많았는데, 이는 임상실습에서 학생을 교육수요자로 대우하

지 않는 것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21]. 간호

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술기 

능력을 학습하게 되나,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간호대학생

의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이 하락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업성취

도를 떨어뜨리게 되므로[30] 교육적 차원의 적절한 개입과 관

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학생들은 스스로가 존중받

지 못하는 상황을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볼 때, 학습자로서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생 실습 지도에 

관심을 주는 임상 환경이 조성되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방안 마

련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들은 식사 시간과 퇴근 시간의 정확한 적용이 당

연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를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눈

치를 봐야 하는 것은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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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도 교육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퇴근 시간과는 달리 학습종료 개념이며 식

사 시간 또한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실습생에게 기본적으로 제

공되어야 하는 편의 사항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

항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간호업무의 특성상 실습지에

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부당함’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들[18,22,29]과 같은 결과이다. Hwang과 Chu 

[20]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 시 실습생의 식사 시간과 퇴근 시

간이 교육 시간 계획표에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에서는 학생들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지 않아 학생들이 실습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학생의 기본권

과 관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차별과 비교당함’에는 성별로 차별당함과 능력으로 차별을 

경험함의 코드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에만 

성별로 차별을 받는 것을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으로 인식하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Kim과 Song [21]의 연구에서 남

자 간호대학생들은 실습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차별

로 인해 직업에 대한 혼란이 야기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Choi 등[31]의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자 간호사들도 성 고정관념으로 인한 거부를 경험하고 있으

므로 임상실습 동안 남학생들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해서 근본

적 해결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성 고정관념으

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간호의 전문성과 임상 역량을 도

모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학생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간호학과의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학과 적응을 위해서 임상실습에서의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들은 교과성적이나 술기 능력과 같은 선입견으로 

타인과 비교당하는 것을 차별이며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이

와 같은 인식의 바탕에는 임상실습은 이론교과목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공 적응을 위한 전환점으로 기대하고 있었

으나 또다시 학업 성적으로 낙인찍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인

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습득 능력의 개인차가 고려되지 

않고 술기와 같이 제한된 일부 항목으로 전체를 평가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대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Park과 Cho 

[18], Kim과 Kim [1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

대로 실습 기관에서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 교육자

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등의 임상 교육기관

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뵨 연구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여기에는 ‘환경적 위협에 노출됨’과 ‘언어폭력에 노출됨’,‘감

염의 위험에 노출됨’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이는 Park과 Cho [18]의 연구에서 나타난 안전과 감염 예방

이 확보된 실습환경을 요구하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도 실습생이 창문을 여닫을 때 손가락 끼임과 같은 안

전사고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절반 이상의 간호대학생이 안전

사고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 Lee와 Park [11]

의 결과를 지지하는 단적인 예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

생들이 안전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 및 대응 방안

으로 보험과 같은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

고 있었다. 이는 Kim과 Kim [19], Kang [12]의 연구에서도 안

전한 실습을 위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언하고 있

는 만큼 간호대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후속 조치를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 술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조심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학생 안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간호학 이론교육이나 실습 

전 환자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지만 기존의 교육

은 환자 위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는 안전 교육내용으로 부실

함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와 실습 기관 

모두 간호대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비한 점과 보강하고 

강조해야 할 활동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함’에 해당하는 사

안으로는 교육기관에서의 ‘인권 및 안전 교육이 미흡함’과 ‘실

습생 보호 가이드라인 없음’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실습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 가능성 및 예방법 등 다양

하고 정확한 정보를 실습지로부터 제공받는 것 또한 간호실습

생의 권리이므로 Park과 Cho [18]의 연구에서 주기적으로 안

전한 실습환경 유지를 위한 상호협력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공을 포함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언하

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Arribas-Marin [32]의 연구에

서도 학생들의 안전한 임상실습을 위해 교육기관이 학생들이 

실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관심과 지지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본 연구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간호대학생이 경험하

고 인식하는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

는 무례함에서부터 윤리 의식이나 도덕성의 문제와 같은 명확

한 경계가 없어 모호한 상황적인 경우도 포함하는 특징이 있었

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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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임상실습의 특성을 반영

한 교육내용도 포함되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당함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면서 개인에 따라 정도와 인식의 차이가 존

재하므로, 교육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규정지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의 시스템 안에서 개선되고 해결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한 경우를 명확히 학생들에게 사전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즉 실습 기관의 경우 학생들이 인지하는 부당함을 

병원 규정과 지침에 반영하여 이를 조직 구성원들과 공유한다

면 간호실습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실습의 질 

향상에 유익한 영향력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토대로 우수한 간

호사를 배출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구조적 문제 해결되

지 않음’을 부당함으로 들었는데 여기에는 ‘교육지원 및 자원 

부족함’과 ‘실습지도 질 보장 어려움’, ‘실습교육 전담간호사 

없음’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실습에서 경험해야 하는 다양한 술기의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꼈고 ‘부당함’이 강화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9]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결

과로서 학습자에게 지지적인 임상 환경은 실습에서 가장 중요

한 측면으로써, 간호실습생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경험할 때 비로써 성공적인 실

습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임상

실습을 통해 간호문화를 간접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예

측하게 되는데 간호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 정

착할 수 있도록 실습기관의 교육적 기여에 대해 구성원의 공감

대 확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의 

질적 수준 확보는 간호 교육기관과 임상 기관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의 주축이 되는 역량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거시적

인 차원에서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문제라고 생

각된다. 그러나 입학자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습병원과 같

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실습생이 인지하는 ‘임상실습

에서의 부당함’의 원인을 실습병원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임상실습 기관 부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교육평가원과 병원, 간호대학 협의체 등 

간호교육 관련 기관이 주축이 되어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의 이직이 높은 임상 현장에서 

현실에서 실습생의 교육이 더해지는 것이 간호사의 업무 과중

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담당 인력 확

보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초점 집

단면담을 통해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탐색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인격체로서 존엄성이 확보되지 

않고 존중받지 못함,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을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실습생들이 교육과 규정과 같은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구조적 한계나 여건에서 파생

되는 문제를 참아내야 하는 상황을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으

로 인식하였다. 한정된 실습 기관에 여러 교육기관의 간호대학

생들이 임상실습을 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이

나 자기 결정성이 보장되는 이상적인 교육적 환경이 제공되기

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성공

적인 임상실습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동적 학습 태도를 지양

하면서 인권 친화적인 임상 실습환경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대부

분 간호대학생의 자료를 충분히 포화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이 있으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며, 그 해석

과 적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 사항

은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

습에서의 부당함’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대해 탐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현상의 발생과 대처방안에 대해 근거이론을 기반으

로 한 이론 개발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임상실습에서의 부당함’ 

도구 개발과 적용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생의 실습을, 임상실습으로만 한정되어 진행되었으므로 추후 

간호학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에서의 실습 교육 경험도 

포함하여 간호학 실습 전반에 관한 경험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

행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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